
Hydro, 아시아 P V C사업 확대
말레이 T i t a n과 합작 1 0만톤 플랜트 건설… VCM 20만톤도

Norsk Hydro가 말레이지아 T i t a n그룹과 합작으로 V C M / P V C사업을 추진한다.

합작내용은 T i t a n의 Pasir Gudang 플랜트를 확장, VCM 20만톤 및 PVC 1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는

것으로 H y d r o가 신규 플랜트의 지분 3 3 %를 보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 구체적 스케줄은 확정되

지 않았으나 2 0 0 0년 완공될 전망이다.

또 원료인 E D C는 Qatar 또는 미국에서 수입하고,

CA 플랜트는 건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Norsk Hydro는 카타르에 EDC 연산 3 3만8 0 0 0톤 및

VCM 20만톤, 소다회 2 6만톤 플랜트를 합작으로 건

설, 99년 중반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 원료 공

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Norsk Hydro는 아시아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아래

중국에서도 미국 W e s t l a k e와 합작으로 Jiangsu 지방

S u z h o u에 연산 6만톤 규모의 PVC 플랜트를 건설할

계획인데, 96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중국정부의 승

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완공일을 9 8년으로 연기했다.

W e s t l a k e는 Titan 및 Suzhou Chemical과 협력관계를

맺고 있다.

Norsk Hydro는 인디아의 Tamil Nadu Industrial Development와도연산 1 5만톤 규모 PVC 합작생산을

추진중이다.

Norsk Hydro는 아시아지역에 연간 2만5 0 0 0톤의 서스펜션 PVC 및 5만톤의 컴파운딩을 생산하는

Singapore Polymers의지분 6 0 %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.

싱가폴의 PVC 플랜트는 생산성이 낮아 2 0 0 0년 폐쇄할 예정으로,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말레이지아에

서 P V C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.

한편, Titan은 벤젠 및 C 4를 생산하는 제2 NCC를 비롯 PP, 고압LDPE, EG, SM 등을 생산하는 대

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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